
“모두가 존중받는 우리 연구실은 연구 스트레스도 적어요”
GIST, 제1회 인권친화 연구실 공모전 개최

- 상호존중, 협력·배려, 윤리준수 실천하는 인권친화적 연구실 최초 선정… 대상에 화학과 임현섭 
교수 연구실, 최우수상에 지구·환경공학부 김창우 교수 연구실

- ‘마음의 소리함’ 운영, 연구비 사용 내역 공유, 구성원간 닉네임 호칭, 자유로운 휴가 등 
수상 연구실의 실천 노력 돋보여… “건강한 연구실 문화 정착 적극 지원할 것”

▲ ‘제1회 GIST 인권친화 연구실’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 연구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2024년 제1회 GIST 인권친화 연구실 공모전’

을 개최하고, 지난 10일(수) 오룡관에서 시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GIST가 학생인권 증진과 건강한 연구실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이번 

공모전에는 4월 4일부터 약 한 달간 교내 9개 대학원 연구실이 지원했다.

GIST 권익인권센터는 연구실 내 ▴갑질· 폭언, 본인 의사에 반하는 회식 강요 없는 

상호존중 문화 ▴자유로운 의견 제안과 평등한 업무 분배를 지원하는 소통 문화 ▴
외국인 학생, 신입생을 배려하고 서로 칭찬하는 협력 문화 ▴투명한 연구실 운영과 

구성원 처우 개선을 지향하는 윤리준수 문화 등 인권친화적 연구실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실천 노력과 구체적인 제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2개 연구실

을 ‘인권친화 연구실’로 선정했다.

대상에는 화학과‘나노표면화학 연구실’(지도교수 임현섭/ 대표학생 박사과정 김지현 

학생)이, 최우수상에는 지구·환경공학부 ‘물안보 연구실’(지도교수 김창우/ 대표학생 

박사과정 손지원)이 선정됐다.



화학과 임현섭 교수가 이끄는 ‘나노표면화학 연구실’은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마음의 소리함’을 운영하고, 연구비 사용 내역을 모든 구성원과 공

유하는 한편 주간 연구 보고서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입학 후 초반 1~2학기에는 간접체험으로 업무를 숙지하도록 하고, 사수-부사수 제

도를 운영하는 등 신입생을 배려하는 문화와 더불어 자유로운 출퇴근 정책으로 수

평적인 연구실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지구·환경공학부 김창우 교수 ‘물안보 연구실’은 서로를 닉네임으로 호칭하고, 텃밭 

운영 등 공동 취미를 정해 랩 활동을 진행하면서 구성원 상호 소통을 중시하는 문

화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지도교수와 연구실 구성원이 자주 소통하는 가운데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장

려하고 있으며, 개인의 성향과 장점을 고려하여 업무를 정하고 근무시간 및 휴가를 

자유롭게 조정하는 정책으로 구성원 중심의 인권친화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임기철 총장은 “상호존중과 소통을 실천하고 있는 연구실의 발굴을 통해 다른 연구

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여 학생에 

대한 갑질이 없는 건강한 연구실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

혔다.

한편 GIST는 수상 연구실에 대한 포상으로 ‘인권친화 연구실’ 현판을 전달하고 대

상 연구실에는 100만 원, 최우수상 연구실에는 75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